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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과 독수리           17-11-14

독수리는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날개를 바람을 향하여 적절히 펴서 폭풍이 독수리를 더욱 높게 올려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하여 높이 떠서 폭풍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여 피신을 하지 않고 폭풍을 마지하여 폭풍의 도움으로 더욱 높이 떠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데 먹고 폭풍을 타고 더욱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폭풍에 지배를 당하여 폭풍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더욱 강한 성품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씨오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업적을 성취하는 사람이란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지적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또는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참다운 공로자는 얼굴이 먼지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그는 맡은 일자리에서 과감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한다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노력을 쏟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약점도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공로자는 비상한 열성과 대단한 헌신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람된 일을 위하여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잘되면 높은 차원의 승리를 걷울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되어 실패를 한다해도 그는 과감한 노력을 쏟으면서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로자는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담하고 겁쟁이인 사람들과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월시 배이콕 (Walthie Baycok)은 고난과 역경은 강하게 되는 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나다. “현재 고통을 당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 그러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인생은 별 가치가 없다. 쇠와 강철과의 차이는 달구는 불이다. 강철은 불에 달구는 고통을 받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쇠는 자기가 용광로 속에서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고 품질의 시계 스프링이 된 강철은 그 고통이 보람있는 단계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196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밥 한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보리고개를 겪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식료품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엔겔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사를 돕고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로 알았고 선행이나  책임수행에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10여년 만에 고국을 찾은 한 여성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아이에게 엄마가 손님에게 큰 절을 하여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여자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손님은 귀를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절을 하면 돈을 얼마나 줄거에요?”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손님이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가는 어린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요, 돈을 받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이렇게 되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40년 전에 비하여 요즘의 젊은 세대가 돈맛을 너무 알고 있지나 않는지 입맛이 쓴 느낌이 듭니다. 절한 번 하고 만원을 받는 아이는 노력하여 보람을 찾는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외국에 이민을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피와 땀을 받치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Never again” 즉 “다시는 그런 핍박을 받지 말자”는 구호를 마음에 색이고 노력에 노력을 쏟아서 지금은 세계에서 우뚬 가는 힘을 길렀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포들도 “다시는 그런 가난을 당하지 말자”는 구호가 가슴과 머리 속에서 강하게 작동하여 국내외의 한인동포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